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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식처럼�키운�농산물이�소비자들의�식탁�위에�오를�수�있으려면�첫째도�안전,�둘째도�안전이�중요합니다.�우리

농산물과�식품의�안전성을�더욱�강화하기�위해서�만들어진�제도가�‘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(PLS)’입니다.�PLS�시행

이후�가장�큰�변화는�잔류�농약�검사의�강화이며,�이는�농약�안전�사용법을�정확히�숙지해야�하는�이유입니다.

농약�안전�사용�기준�확인하기
농업인과�소비자�모두를�지키는�길,�농약안전사용법

경기도�화성군에서�총각무�농사를�짓는�홍길동�씨는�어느�날�벼룩잎벌레들이�잎을�갉아먹기�시작한�것을�발견했습니다.�홍길동�씨는�살충제를�구입해

안전사용기준에�따라�1000배�희석하여�두�차례에�걸쳐�살포했고,�벼룩잎벌레는�다행히�방제가�되었습니다.�잔류�농약�안전성�조사에서�농약성분이

검출되었지만�허용�기준�이하로�시장에�출하할�수�있었습니다.

며칠�후�홍길동�씨는�총각무�옆쪽에�심었던�겨자채에�벼룩잎벌레가�옮아간�것을�발견했습니다.�그는�소�면적이고�적당한�적용농약도�없어서�다급한

마음에�쓰고�남아�있던�살충제를�겨자채에�살포해�벌레를�잡았습니다.�그런데�이�겨자채는�잔류�농약�분석에서�부적합�통보를�받았습니다.�겨자채에

등록되지�않은�성분이�허용�기준보다�높게�검출되었기�때문입니다.�겨자채는�전량�회수되어�폐기되었고�홍길동�씨는�과태료까지�내야�했습니다.

같은�농약이라도�작물의�표면�형태와�크기에�따라�잔류량이�다르고,�그에�따라�잔류허용기준도�달라집니다.�홍길동�씨와�같은�실수를�하지�않으려면

해당�농약의�적용�대상과�안전�사용�기준을�반드시�확인해야�합니다.�정성을�다해�키운�농작물이�부적격�판정을�받지�않기�위해서�그리고�농약을�더욱

안전하게�사용하기�위해서�지켜야�하는�것이�바로�‘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(PLS)’입니다.

어떤�농작물,�어떤�병해충에�사용해야�하는지,�몇�배의�물과�섞어서�몇�회�살포해야�하는지�등�농약�안전�사용�기준과�관련한�사항은�모두�농약�포장

라벨에�표시되어�있습니다.�만약�포장�라벨�내용�중�이해되지�않는�부분이�있다면�반드시�가까운�농업기술센터나�농약�판매인에게�물어보고�정확히

확인한�뒤�사용해야�합니다.�또한�라벨에�적혀�있는�권고�사항을�잘�지켜야�농작물의�병해충�피해를�막고�작업자의�안전도�지킬�수�있습니다.

농약�안전�관리는�농업인의�건강과�행복을�위해�필수
농업인과�소비자�모두를�지키는�길,�농약안전사용법

안전한�먹거리�생산에�앞서�농업인�스스로�건강을�지키는�것도�중요합니다.�농약에�오래�노출되면�신경계,�면역계,�내분비계�등에�문제가�발생할�수

있습니다.�농업인의�건강에�끼칠�악영향을�줄이기�위해서도�농약�안전�사용�수칙�준수는�필수적입니다.�농약은�다루는�매�순간�꼼꼼하게�살피고

확인하는�습관이�필요합니다.�농약�취급�시�주의�사항을�알아보겠습니다.

농업인은�농약�살포�전�충분히�수분을�섭취하고,�긴�소매�상의와�긴�바지,�고무장화와�장갑,�보호안경과�마스크,�모자와�방수�앞치마�등을�착용해야

합니다.�날씨가�덥다고�반팔이나�반바지�차림으로�농약을�살포해서는�안�됩니다.�농약이�가장�많이�흡수되는�신체�부위는�호흡기가�아니라�손과

다리이므로,�방수�장갑과�방제복을�착용하면�농약�노출을�좀�더�효과적으로�차단할�수�있습니다.



희석된�농약을�살포할�때는�항상�바람을�등지고�농약이�살포자에게�직접적으로�닿지�않도록�해야�합니다.�또한�농약을�갓�뿌린�뒤에는�농작물의�가지나

잎을�만지지�않아야�합니다.

안전한�농약�사용을�위해서는�올바른�착용�장비를�갖추어�정확히�사용하고�이를�철저히�유지해야�합니다.�새기�쉬운�장비를�사용하는�것도�금물입니다.

새는�구멍으로�피부가�농약에�오염될�수�있기�때문입니다.�만약�농약이�피부에�묻거나�눈에�들어갔다면�가능한�한�빨리�씻어내야�합니다.�또�옷이�심하게

오염되었다면�옷을�벗고�세제와�물로�즉시�세탁해야�합니다.

농약�사용�후에는�몸을�비눗물로�깨끗이�씻고�방제복은�다른�세탁물과�분리해�세탁합니다.�살포�장비도�바로�세척하고�기구의�누수�여부�등을�확인한�뒤

정비해둡니다.

약제가�남으면�다른�용기에�옮겨�담지�말고�본래�용기에�포장지를�부착한�상태로�밀봉하여�보관합니다.�직사광선을�피하고�통풍이�잘되는�곳에�전용�보관

상자를�만들어�자물쇠�장치를�하여�보관하면�더욱�안전합니다.

농약이�제대로�된�약으로�사용되기�위해서는�농업인�모두가�사용�방법과�목적을�철저하게�지키는�습관이�중요합니다.�꼼꼼한�농약�안전�관리는�국민의

안전한�먹거리뿐만�아니라�농업인의�건강과�행복을�위해서도�필수적이라는�점을�늘�잊지�말아야�합니다.


